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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전도해야합니까? 
“왜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말해야합니까?” “신앙은 사적인 문제 아닌가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은 강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것을 드러내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수준 높은 모습이 아닌가요?” 때때로 소그룹 구성원들은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전도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인생의 의문점들”(서로사랑)이라는 책에서 발췌 정리해봅니다. 

1. 예수님의 최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신부인 톰 포레스트는 1990년대를 ‘복음주의의 10년’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라’는 말이 성경에 1,514번 나오는데, 신약에 233번 나오고, 그중에 마태복음에만 54번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2. 복음을 들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할 절박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하라 사막에 있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우리 주위의 목마른 사람들에게 목을 축일 곳을 말해주지 않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목마른 가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때때로 이 목마름에 대한 인식이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가수 시냐드 오코너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허무를 느낀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면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며, 우리는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 결과, 그 빈 공간을 술이나 마약, 섹스, 돈으로 채우려고 든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자 절규한다.” 

3.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발견하고나면 그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주체할 수 없는 소망을 느끼기 때문에 전도해야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니키 검블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내는 열 명 가량의 목록을 주며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처음 전화를 한 사람은 내 아내의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장모님께 우리가 아들을 얻었으며, 아내도 아이도 건강하다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 중 이었습니다. 세 번째 목록에 있던 사람은 아내의 언니였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이미 장모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목록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전화가 통화 중이었던 것도 장모님이 전화로 그 소식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빨리 퍼집니다. 나는 장모님께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소그룹 지도자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만큼 좋은 소식입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께서 품게하신 영혼들이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히도록 기도하면 관심을 갖는 소그룹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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